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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coping review on the physical activiti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 focus on understanding the socio-cultural factors that positively or 

negatively influence their engagement in physical activities. The researchers utilized various databases 

such as PubMed, ScienceDirect, Google Scholar, and Google Search to search for relevant literature 

materials that met specific criteria. The external criteria included studies published in English,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observational studies published after 2010. The internal criteria 

focused on studies that presented and described socio-cultrual factors. Based on the criteria, a total of 

11 literature materials were identified and examined using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scoping 

review, which involved several steps: 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identifying relevant studies, 

study selection, charting the data, and 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the results.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categorized into two main themes: socio-cultur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physical 

inactivit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ocio-cultural factors that promote physical activity 

among them. For the first theme, the identified socio-cultural factors were excessive academic load, 

the influence of a digital society, and lack of access to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factors that 

positively influenced physical activity were divided into cultural and social factors. Cultural factors 

included norms such as social roles of men and women, as well as the popularization of sports or 

exercise-related content through mass media. Social factors included social influence, which was 

exemplified by observational learning or modeling, and social support, which encompassed emotional 

support, esteem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These factors were considered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The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for all 

children and adolescents, but highlighted the need for physical activity programs to take into account 

the socio-cultural factors that may influence different groups. This includes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socio-culturally isolated, have negative body image, or face specific challenges such as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s or requiring special education guidance. The results of this 

scoping review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the design of future intervention studies. The aim of 

further research will be to investigate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addressing the 

identified socio-cultural factors on physical activity level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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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신체활동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를 

수행하는 것이다. PubMed, ScienceDirect, Google Scholar 및 Google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청소년의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문헌 자료를 검색하였다. 

자료의 증거와 정보는 외적·내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외적 기준은, 1) 영문으로 발표된 

연구 또는 보고서, 2) 연구대상은 유·청소년, 그리고 3) 2010 년 이후에 발표된 관찰 연구를 

포함하였다. 내적 기준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시하고 기술한 연구 및 보고서를 포함하였다. 

주제범위 문헌고찰 5단계: '1) 연구 질문 식별, 2) 관련 연구 식별, 3) 연구 선택, 4) 데이터 차트 

작성, 5) 결과 요약 및 보고'를 통해 11개의 최종 문헌자료를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1)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을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2)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 범주화 된, 1) 과도한 학업부담, 2) 디지털 사회, 3) 시설 접근성 부족이 되었다. 

신체활동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문화적 요인의 경우 문화적 규범(예: 남녀의 사회적 역할), 스포츠나 운동 관련 콘텐츠의 

대중화(예: 대중매체, 신체: 100) 등이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모델링(관찰학습)은 사회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 존경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요소는 신체 활동의 결정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신체활동은 모든 유·청소년에게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부정적 신체상을 갖고 있으며, 특히 발달협응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유·청소년에게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중재 연구 설계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핵심어: 운동 부족, 신체활동의 사회문화적 결정요인, 사회적 지지, 디지털 사회 

 

1. 서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제시한 신체활동 권장 지침에 

따르면 신체활동 부족은 전 세계 인구 사망의 네 번째 원인이며, 전 지구적 인구 전체의 

건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1]. 따라서 WHO는 유·청소년(5세-17세)은 매일 

60분 이상의 중강도 또는 20분 이상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최소 주 3회 이상 실시하기를 

권장하였다[1]. 신체활동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놀이, 게임, 스포츠, 이동, 여가, 

체육수업 또는 계획된 운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활동을 통해 심폐 체력 

및 근력, 뼈 건강, 심혈관 및 대사적 건강을 개선하고 불안 및 우울증 증상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청소년의 80% 이상이 권장하는 신체 활동량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이긴 하나, 한국 

유·청소년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WHO 연구원들이 전 세계 146개국 

유·청소년들 160만 명의 신체활동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운동 부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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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나라는 한국(운동 부족 비율 약 94.2%)으로 나타났다[2]. 특히 한국 여학생의 경우 

무려 97.2%로 100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이 운동 부족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비단 WHO의 연구 보고서 결과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1회 30분 이상 운동을 했다고 응답한 

10대는 5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청소년의 절반은 방과 후 신체 활동량이 적다고 볼 

수 있다[3]. 이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60대 이상의 성인들의 

신체활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같은 맥락의 연구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방과 후 신체 활동 

참여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4]. 한편 ‘학교 안’ 체육 수업에 

1주일에 3일 이상 참여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2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70%는 일주일에 두 번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실제 한국 

초·중학교 체육 교과 시수가 주 120분으로 아시아 평균(약 85분) 또는 유럽 평균(약 

105분)보다 많지만, 체육 활동의 평균은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5].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그들의 삶, 학교 안과 밖에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6][7]. 사회문화적 요인은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규칙적인 신체활동, 또는 지속 동기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요인이다[6][7].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예: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 생물학적(예: 

남녀), 또는 환경·지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신체 활동량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사회문화적 

요인과 연관된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7]. 

국외 연구에서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회문화적 요인이 

포함된 '생태학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7]. 반면 국내의 경우,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증가 또는 감소의 결정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노인, 성인, 여성 참여자로 구성된 

연구에 비해 부족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을 다루는 연구 또한 한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사회환경적 요인을 탐색한 조정환과 강보미의 연구[8]는 생태적 모형을 소개하고 

신체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을 다루었지만, 

유·청소년이 직접 경험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아닌 일반적 사회환경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2009년에 진행되었으며, 이후로 생태적 모형을 기반으로 다룬 사회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이은영, 박소현, 최보율의 연구[9]에서 이루어졌는데, 개인, 

사회물리적 환경과 어린이 신체활동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요인과 

청소년 신체활동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10]가 있었지만, 특히 지역사회적(community 

factors) 특성인 빈곤율, 외국인 비율, 거주 안정성, 농어가 인구비율,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요인에 주목하였다[10]. 유상석[11]은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심리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요인인 부모 또는 친구의 영향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에 수행된 유상석의 연구[12] 

이후, 사회 인지적 요인과 신체활동의 관계가 노현호와 그 동료들의 연구[11]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사회적 영향, 결과 기대, 자기 효능감, 세 개의 변수를 설정하고 

설문지를 통해 초등 고 학년 신체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과 환경, 그리고 사회 인지적 측면에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유·청소년의 신체활동과 특정 변수와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목하였다[10-13]. 이러한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써 사회문화적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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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탐색적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생태적 모형 틀에 근거한 문헌 탐색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생태적 모형 틀에 근거한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을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생태적 모형 틀에 근거한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이론적 틀 

자료수집과 분석의 체계화를 위해 Bauman과 그의 동료가 제안한 'Adapted ecological 

model of the determinats of physical activity'[7]를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이 

생태적 신체활동 모형은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히, 수명 전반에 걸쳐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과 신체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이러한 요소를 다섯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요인, 두 번째는 대인관계 요인, 세 번째는 환경 요인, 네 번째는 지역 

또는 국가 정책 요인,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글로벌 요인이다. 이 모형의 다섯가지  영역과 

이에 대한 기술은 [그림 1]과 같다. 이 모형은 Bauman과 그의 동료의 연구에 제시된 

원본[7]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림 1] 신체활동 결정요인의 생태적 모형 

[Fig. 1] Adapted Ecological Model of the Determinatns of Physical Activity 

 

[그림 1]에 제시된 모형과 같이 대다수의 경우 개인적 요인에 포함된 생체학적, 

생리학적, 또는 개인적 동기, 신념, 인지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이다. 국외에서조차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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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이 외의 결정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7]. 이 생태적 

모형에 따르면, 특히 유·청소년 시기에는 대인관계(interpersonal) 그리고 사회적 

환경(envionment)이 신체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생태적 모형이 제공한 틀에 근거하였다. 

 

2.2 주제 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본 연구는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주제 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을 적용하였다. 주제 범위 문헌고찰은 문헌연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된 논문의 핵심 개념, 특성을 고찰하기에 

유용하다[13], [14]. 주제 범위 문헌고찰은 문헌에서 주요한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개념과 관련 있는 주요한 특징이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13], [14]. 

따라서,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에 주제 범위 문헌고찰은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적용되었다. 

연구 주제, 연구 디자인, 그리고 연구 방법은 본 연구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연구 

진행 이전에 두 번의 회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제1저자는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하고 

유·청소년의 사회심리 발달에 연구 관심을 두고 있으며, 교신저자는 체육측정 평가를 

전공하고 유·청소년 및 노인의 운동 발달과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문헌검색과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문헌을 선정하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회의를 거쳐 선정된 문헌을 토대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범주화하였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연구과정이 주제 범위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최종 검토가 

이루어졌다. 주제 범위 문헌고찰의 방법은 Arksey와 O'Malley이 제안한 5단계[13]를 거쳐 

시행되었다. 1단계는 연구질문 도출, 2단계는 문헌검색, 3단계는 문헌 선정, 4단계는 

자료기입, 그리고 5단계는 결과수집으로 구성된다[13].  

 

2.3 주제 범위 문헌고찰 5단계 

1단계에서는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기초하여 관련된 문헌자료를 검색하였다.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PubMed, 

ScienceDirenct, Google Scholar, Google Search)에서 검색하여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질문에 의거하여 문헌자료는 논문(예: 질적연구, 리뷰 논문 등과)과 보고서(예: WHO, 

OECD 공식 자료)를 포함하였다. 2단계에서는 외국 문헌자료 분석이 본 연구 자료수집의 

목적이기에 영어로 문헌자료를 검색하였다. 핵심 키워드, 'physical inactivity', 'social 

determinats of physical activity', 'cultrual determinats of physical activity', 'socio-cultrual factors 

related to physical activity' 등이 문헌자료 검색에 사용되었다. 데이터 베이스 검색을 통해 

확인된 문헌자료 수는 3,949개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3,949개의 문헌자료를 포함·제외 기준(inclusion·exclusion criteria)에 따라 

선별되었다. 제외 기준에는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기술된 문헌자료, 연구 대상이 

유·청소년이 아닌 문헌자료, 그리고 2010년 이전의 문헌자료 포함되었다. 포함 기준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다룬 문헌자료로, 포함·제외 

기준에 따라 최종 선별된 문헌자료는 11개로 본 연구에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1단계~3단계까지의 과정은 [그림 2]에 요약정리하였다. 4단계~5단계는 문헌자료 검색과 

선별 결과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이기에 연구결과 및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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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었다.  

 

[그림 2] 문헌자료 선별 과정 

[Fig. 2] The Process of Literature Materials 

 

3. 연구결과 

3.1 주제 도출 과정과 결과 

생태적 모형은 개인, 대인관계(상호적), 환경, 지역 또는 국가 정책으로 5개의 요인이 

신체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중 대인관계와 환경적 

요인들은 인간의 생애 과정 중, 유·청소년기의 신체활동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생태적 모형은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결과 도출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또는 운동 부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개의 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인 대인관계와 환경적 요인을 기반으로 요인 탐색 과정이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인 주제 범위 문헌고찰 5단계를 통해 최종 선별된 11개의 문헌자료를 생태적 

모형의 틀에 근거하여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종 11개의 문헌자료로부터 

다뤄진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비슷하게 묶이는 특성에 맞게 범주화되었고 이를 통해 

주제가 도출되었다([표 1] 사회문화적 요인 범주화와 주제 도출 과정 참조).  

 

3.2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을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주제는 크게 두 개로 만들어졌다. 첫째는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 부족을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고 둘째는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첫 번째 

주제는, 과도한 학업량, 디지털 사회, 그리고 구축된 환경을 포함한다. 학교에서 주어진 

과도한 숙제 시간, 방과 후에 해야 하는 과도한 숙제 시간,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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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관련 학교 정책이 '과도한 학업량' 범주를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타났다[15][16]. 신체활동 관련 학교 정책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주는 것,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활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스크린 타임 증가, 인터넷 서핑, 소셜미디어 사용, 

소셜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비디오 게임이 '디지털 사회' 범주를 결정짓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15], [17].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학습, 

자기개발, 취미 활동 등이 모두 가능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청소년의 스크린 타임은 

점차 증가해 왔으며, COVID-19 이후로 인터넷 사용의 필요성과 효율성은 극대화되었다. 

디지털 사회는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 또한 주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구축된 환경은 접근 

부족 시설, 부족한 야외 활동 시간, 접근성, 안정성, 시설 사용 편의성을 포함한다 [7], 

[16], [18], [19], [20]. 유·청소년의 생활권에 신체활동을 위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얼마나 

있고, 시설에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안전한지, 교통 편의 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등이 

환경적 요인으로 고려된다. 부족한 야외 활동 시간의 경우, 주변에 여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제한으로 야외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것을 뜻한다[16]. 

유·청소년의 생활권에 포함된 여가 레크리에이션 또는 스포츠 시설의 유무,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표 1] 사회문화적 요인 범주화와 주제 도출 과정 

[Table 1] The Categorization of Socio-cultrual Factors and the Process of Making Themes 

주제(Themes) 범주(Categorizations)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rual factors) 참고문헌(References) 

1.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 부족을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과도한 학업량 

과도한 숙제 시간-학교,과도한 숙제 시간-

방과 후, 학업 스트레스, 신체활동 관련 

학교 정책 

[15], [16] 

디지털 사회 

스크린 타임 증가,인터넷 사용, 

소셜미디어 사용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비디오 게임 

[15], [17] 

구축된 환경 
접근 부족 시설, 부족한 야외 활동 시간, 

접근성, 안정성, 시설 사용 편의성 

[7], [16], [18], [19], 

[22] 

2.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 

문화적 규범 

문화적 규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 정체성, 주관적 

규범, 사회적 성 규범, 문화적 가치 

[6], [7], [16], [21], [22] 

사회적 영향과 지지 

부모·친구 사회적 태도, 부모·친구의 

사회적 지지, 부모·친구 롤모델(건강 

행동과 신념), 부모·친구의 건강 관련 

생활 습관과 신념, 개인이 속한 집단의 

지지, 사화적 영향력 있는 사람의 건강 

관련 행동, 태도, 신념 

[6], [7], [16], [21], [22], 

[23] 

 

 

3.3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 

두 번째 주제는 문화적 규범, 사회적 영향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범주화된 

요인들로부터 구성된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문화적 

규범은, 문화적 규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 정체성, 주관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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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 규범, 문화적 가치로 분류된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구성되었다[6][7], [20-22]. 

북미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인종이 함께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 

문화적 요인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여성의 

스포츠 활동이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문화 속에서 여성의 신체활동에 대한 행동과 태도는 

문화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은 보다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체활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문화권에서 신체활동을 지지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북미 또는 영어권 국가 사회에서는 특정 소수 인종이나 

그룹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을 경우 긍정적으로 신체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범주 되었다. 

사회적 영향과 지지 범주는, 부모·친구 사회적 태도, 부모·친구의 사회적 지지, 

부모·친구 롤 모델(건강 행동과 신념), 부모·친구의 건강 관련 생활 습관과 신념, 개인이 

속한 집단의 지지,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의 건강 관련 행동, 태도, 신념을 

포함한다[6][7], [20-23]. 소득 수준에 따라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차이가 있지만, 부모가 

건강한 생활 습관(운동 및 식습관)을 보인다면 소득과는 관계없이 유·청소년은 이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구성의 범위를 넘어 이는 이웃, 학교, 

지역사회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유·청소년의 생활권에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 신념, 습관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또한 사회적 영향과 지지는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4. 논의 

4.1 유·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을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청소년들의 운동량이 부족한 원인으로 WHO 연구팀은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지나친 학업에 따른 시간 부족, 둘째는 스마트폰 과용, 그리고 셋째는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레저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24]. 이 세 가지 요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긴 하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 유·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동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유·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0-

10점 척도)는 평균 6.36점으로 OECD 국가 유·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인 7.31점보다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6.12점을 받은 터키 다음 최하위로 기록되었다[4]. 반면 학업 관련 

불안은 한국에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4].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학업에 대한 불안이며, 또 다른 요인은 지나친 학업 시간이다[4]. 이와 관련된 

문제는 2000년 초부터 제기되었다[25]. 한국 학생의 평균 학업시간은 약 주 50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시간인 약 주 34시간에 비해 16시간가량 많은 시간을 학업에 쓰고 

있다[26]. 100세를 사는 현시대에 건강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만, 유독 

유·청소년들의 건강 관리에는 뒷전인 한국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인다. 학교 안과 

밖에서 유·청소년이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은 '똑똑해지는 시간'에 밀려 부족한 

신체활동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국 교육과정의 목표는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을 아우르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지향하지만[26-27], 주지교과(국/수/과/영 등) 

우선순위에 한국 교육정책과 사회문화적 현실에서 체육(신체활동/건강발달/움직임 교육)은 

지양된다. 학생들의 높은 신체 활동량을 촉진시키기 위해 Sterdt, Liersch, 그리고 Walt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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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방법은 학교 정책 수립으로 학생들에게 실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거나,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 체육시간, 방과 후 활동 시간 등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16].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에서 '스포츠 기본법' 

또는 '스포츠 클럽법', 그리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 체육 진흥 법'과 같은 

법이 제정·개정되어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28-30]. 이와 같은 법과 정책에 기반하여 

대학교, 교육청, 각 체육 협의회와 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유·청소년들이 활발히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이는 앞서 기술된 생태적 

신체활동 모형에서 '지역 또는 국가정책' 요인과 관련된다. 

두 번째 요인은 '디지털 시대' 속 유·청소년들의 삶이다. 앞서 WHO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용을 신체활동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스마트폰 사용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익숙해져야 생존할 수 있는 현시대적 흐름에 비춰보면 스마트폰 과용은 당연시 

여겨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미래 사회 

메가트렌드는 디지털이다[31]. 메가트렌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을 의미하며,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론과 현상 분석에 근거한 미래 진단이다”[32]. 또한 

메가트렌드는 “세계적 규모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변화 흐름으로서 

회피나 변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33]. 미래 사회에 

유·청소년들에게 등장하게 될 메가트렌드는 디지털 네트워크화에 따라 신체 구조 및 

기능이 변화하고, 신경 생리/인지/학습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다[33].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화에 따른 사회 

변화는 신체활동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것처럼[34], 디지털 시대의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사회교육제도와 문화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OECD의 보고서, 

『OCED Future of Education 2030』과 한국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미래 핵심 교육 방향 중 하나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이다[35][36].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urm)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37].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자명하나, 디지털과 

신체활동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현재 크게 눈이 

띄지 않는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스마트 워치, 운동 관련 플렛폼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이용, 또는 지도자의 스크린 사용과 디지털 학습내용 등이 신체활동 증가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38][39]. 이와 같은 

논의는 생태학적 신체활동 모형의 환경과 지역 또는 국가 정책 요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운동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의 방법이나 형태를 고려하여 대인관계 

요인에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는 글로벌 요인에 또한 포함될 수 있는데,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디지털 사용과 교육법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구축된 환경'은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연구에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이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수영은 제대로 배우지 못해도 물과 더욱 친숙하고 물놀이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스포츠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신체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행길이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보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활동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신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1960년부터 있어왔다[40]. 신체활동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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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물리적 환경의 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WHO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신체활동 부족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유·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레저 스포츠시설 부족’을 꼽았다[24]. 근접한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확산이 시작된 2019년, 한국 유·청소년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이는 학교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신체활동을 못 하게 된 상황이었다. 학교 밖 

스포츠 시설 접근성이 성인 보다 낮은 한국 유·청소년들은 신체 활동량은 성인에 비해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3]. 이 같은 관점은 신체활동을 개인의 타고난 인종적, 심리적, 

생물학적 특성으로 귀인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귀인 하는 것으로 

본다[40]. 신체활동 증가를 위해서는 운동을 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야 할 것이다. 스포츠 시설로 학생이 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떠한 교통수단이 이용해야 하며, 운동이 끝나고 운동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4.2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 

4.2.1 문화적 요인 

WHO의 보고서, 'Global Action Plan on Physical Activity 2018-2030'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모든 개인의 삶에 통합되어야 한다”[41]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삶에 관여하는 문화적 

요인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 또는 실현 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문화적 

규범은 그 사회에 소속된 모두가 따라야 할 사고, 태도, 행동의 표준인데, 특정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신념, 가치, 태도 등에 비롯된다[21]. 이를테면,  남자의 사회적 역할과 

여자의 사회적 역할이 구분되 듯, 문화적 규범에 따라 남자가 할 수 있는 신체활동, 

그리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42]. 여성의 사회문화적 

역할과 신체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22], [43], [44] 신체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적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45]. 국내의 경우, 100명 중 

3명(97.2%)을 제외한 나머지 여학생은 운동 부족으로 나타났다[26]. 사람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바뀔 수 있는데[46], 스포츠 또는 신체활동 콘텐츠에 

많은 유명 여성 스포츠인/운동인이 참여하여 대중에게 노출되는 요즘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신체활동에 대한 가치관, 태도, 신념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Joseph과 

그의 동료들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문화적 요인으로 ‘신체 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대’ 그리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롤 모델 부족'이 있다고 하였다[45].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스포츠/운동 관련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로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콘텐츠에 참여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몸,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능력은 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활발한 신체활동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미디어에 운동하는 

여성, 강한 여성 등의 노출과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스포츠 기본법'과 같은 

법의 보호와 여성 참여를 이끄는 여러 정책을 통해 남녀 모두 다양한 신체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2.2 사회적 요인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적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47]. 

따라서 우리의 신체 활동량의 증가 또는 부족은 사회적 영향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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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47]. Jaeschke와 그녀의 동료들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크게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s)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로 범주화되었다[6]. 발견된 중요한 사회적 영향 요인으로는, 각자에게 

‘중요한 사람의 건강 상태와 신체활동’, 각자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의 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6]. 또한 사회적 참여와 관계를 뜻하는 ‘조직화된 스포츠 활동에 

참여’ 등이 분석되었다[6]. 사회적 지지의 경우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지지, 이웃들로부터의 지지, 지역의 교육수준이나 안전 그리고 문화 

또는 기후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6]. 사회적 지지의 경우, 부모님이 tv 시청 시간이 

많을수록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부족하게 나타났고, 스크린 시청이 많고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동료가 곁에 있으면 신체활동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8], 

[49]. 인간은 자기의 삶에 중요한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Bandura의 

모델링(observational learning)이 이를 설명하는 한다[50]. 특히 유·청소년기에 더욱 쉽게 

타인의 행동을 관측 후 직간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50]. 부정적인 장면, 타인이 

특정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그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타인이 

특정한 행동으로 보상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그 특정한 행동을 할 경향이 높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오랜 흡연으로 각종 질병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흡연은 위험한 것으로 생각되어 행동(흡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친구 

중 한 명이 오랜 기간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조절에 성공하여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한다면, 비슷하거나 같은 운동을 통해 본인도 체중조절에 성공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타인을 관찰하여(관계 속에서) 학습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18].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 속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적 지지(예: 

긍정적 정서, 보살핌, 사랑, 동료애 등), 존중적 지지(예: 신념, 감정, 행동에 대한 타당성 

부여), 정보적 지지(예: 정보제공, 조언), 그리고 물질적 지지(예: 장비 지원, 참여비, 식사, 

등)가 있다[18], [23].  

이 사회적 지지는 변하고자 하는 행동 또는 실행하고자 하는 행동을 교정, 유지, 

지속하기 위한 보상적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학교 체육수업에서 모둠을 정할 때 

적절한 모둠 구성원의 조합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신체활동에는 주변에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운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신체활동을 

이끄는 지도자나,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신체 변화와 움직임에 

특히 예민한 유·청소년기에 이들의 즐겁고 질 높은 신체활동을 위해 더욱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국외 문헌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적(생물학적, 인지적/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 요인과 

신체활동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연구는 그 

양이 다소 한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신체활동 부족은 개인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회문화적 요인을 결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외국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었다. 한 개인은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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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환경, 그리고 문화로부터 독립될 수 없으며,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체활동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Bauman과 

그의 동료가 제안한 신체활동 요인의 '생태적 모형'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제 범위 문헌고찰이 연구 방법으로 적용되었으며, 5단계에 거쳐 문헌자료 

검색부터 결과에 이르렀다.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Pubmed, ScienceDirenct, Google Scholar, 

Google Search)에서 검색하여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자료 분석 결과, 신체활동 

부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1) 과도한 학업량, 2) 디지털 사회, 그리고 3) 접근 부족한 

시설로 크게 범주화되었다.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는 크게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졌는데, 문화적 요인의 경우, 문화적 규범(예: 남녀의 

사회적 역할), 스포츠 또는 운동 관련 인기 콘텐츠의 대중화(예: 대중매체, 피지컬-100)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졌고, 사회적 

영향으로는 모델링, 사회적 지지로는 감정적 지지, 존중적 지지, 정보적 지지, 그리고 

물질적 지지가 활발한 신체활동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을 위해 국외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결과를 도출했기에 국내 문헌자료와 비교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일부 국외 문헌자료에서 제공된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또한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유추할 수 있으나 같은 요인이 분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외 문헌자료에서 다루어지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국내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유·청소년 개개인 모두에게 신체활동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특히 운동 부족 아동이나 운동 미숙 아동과 같이 특수 교육지도가 필요한 학생,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사회문화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중재 연구 설계의 근간이 될 

것이며, 중재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추후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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